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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

십계명� 강해� 6강� 보조자료
(하나님의� 안식,� 나의� 안식,� 우리의� 안식)

I.� 하나님은� 과연� 쉬는� 분이신가?

1.� 쉬지� 않으시는� ‘Workaholic’�하나님?

� -� “세상� 모든� 민족이� 구원을� 얻기까지� 쉬지� 않으시는� 하나님…”

2.� 하나님의� 선(善)1)

� 구약성경에서� ‘선’이라고� 번연된� 단어는� 원래� 히브리어로� ‘토브(טוב)’입니다.� 그리고� 이� 단어

가� 성경에서� 가장� 먼저� 쓰인� 곳이� 바로� 창세기� 1장입니다.� 창세기� 1장에� 천지창조의� 기록이�

나오는데,� 하나님께서� 창조하신� 후에� 그것들을� 바라보시며� 하신� 말씀에� ‘토브(טוב)’라는� 단어

가� 등장합니다.� “하나님이� 보시기에� 좋았더라.”� 여기에서� ‘좋았더라’가� 히브리어� ‘토브(טוב)’인�

것입니다.� 그리고� 그� 의미는� ‘선하였더라’라는� 뜻입니다.

� 어떤� 사람이� 집을� 지었다고� 칩시다.� 그는� 집을� 짓기로� 결심한� 다음� 설계에서부터� 시공에�

이르기까지� 직접� 많은� 인부들을� 거느리고� 여러� 날� 동안� 일을� 하였습니다.� 그렇게� 집을� 다�

짓고� 나서� 보니,� 너무나� 좋았습니다.� 그래서� 그는� 혼자� 말했습니다.� “아아,� 참� 좋다.”� 이� 때�

‘좋다’라는� 고백의� 의미가� 무엇입니까?� 그것은� 자신의� 노력으로� 건축된� 집이� 그것을� 짓고자�

할� 때에� 가졌던� 계획과� 목표에� 충분히� 부합한� 것에� 대한� 만족입니다.� 마찬가지입니다.� 하나

님� 자신에� 의하여� 창조된� 세계가� 당신의� 신성의� 영광의� 충만을� 드러내게� 하시려는� 의도가�

충분히� 성취되자� 그것을� 보고� 만족스러워하신� 표현이� 바로� “보시기에� 선하였다”입니다.

II.� 4계명� 해설

1.� 하이델베르크� 요리문답� 103문답

� 103문)�제4계명에서� 하나님께서� 원하시는� 것은� 무엇입니까?

� 103답)�첫째,� 하나님께서는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말씀의� 봉사와� 그� 봉사를� 위한� 교육이�

유지되기를� 원하시며,

� � � � � � 특히� 안식의� 날인� 주일에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내가� 하나님의� 교회에� 부지런히� 참석하여,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하나님의� 말씀에� 경청하고,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성례에� 참여하며,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주님을� 공적(公的)으로� 부르고

1) 김남준, 『구원과 하나님의 계획』 (서울: 부흥과개혁사, 2004), 25-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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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가난한� 자들에게� 기독교적� 자비를� 행하기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원하십니다.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둘째,� 나의� 일생동안

� � � � � � 악한� 일들을� 그만두고,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주께서� 그의� 성령으로

� � � � � � 내� 안에서� 일하시게� 하며,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그럼으로써� 영원한� 안식이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이� 세상에서부터� 시작되기를� 원하십니다.�

� ※� 참고구절

� “(8)안식일을� 기억하여� 거룩하게� 지키라� (9)엿새� 동안은� 힘써� 네� 모든� 일을� 행할� 것이나� (10)일

곱째� 날은� 네� 하나님� 여호와의� 안식일인즉� 너나� 네� 아들이나� 네� 딸이나� 네� 남종이나� 네� 여종이

나� 네� 가축이나� 네� 문안에� 머무는� 객이라도� 아무� 일도� 하지� 말라� (11)이는� 엿새� 동안에� 나� 여호

와가� 하늘과� 땅과� 바다와� 그� 가운데� 모든� 것을� 만들고� 일곱째� 날에� 쉬었음이라� 그러므로� 나� 여

호와가� 안식일을� 복되게� 하여� 그� 날을� 거룩하게� 하였느니라”(출20:8-11)

� “이는� 엿새� 동안에� 나� 여호와가� 하늘과� 땅과� 바다와� 그� 가운데� 모든� 것을� 만들고� 일곱째� 날에�

쉬었음이라� 그러므로� 나� 여호와가� 안식일을� 복되게� 하여� 그� 날을� 거룩하게� 하였느니라”(출

20:11)

� “(2)하나님이� 그가� 하시던� 일을� 일곱째� 날에� 마치시니� 그가� 하시던� 모든� 일을� 그치고� 일곱째�

날에� 안식하시니라� (3)하나님이� 그� 일곱째� 날을� 복되게� 하사� 거룩하게� 하셨으니� 이는� 하나님이�

그� 창조하시며� 만드시던� 모든� 일을� 마치시고� 그� 날에� 안식하셨음이니라”(창2:2-3)

� “너는� 기억하라� 네가� 애굽� 땅에서� 종이� 되었더니� 네� 하나님� 여호와가� 강한� 손과� 편� 팔로� 거기

서� 너를� 인도하여� 내었나니� 그러므로� 네� 하나님� 여호와가� 네게� 명령하여� 안식일을� 지키라� 하느

니라”(신5:15)

� “(1)형제들아� 나는� 너희가� 알지� 못하기를� 원하지� 아니하노니� 우리� 조상들이� 다� 구름� 아래에� 있

고� 바다� 가운데로� 지나며� (2)모세에게� 속하여� 다� 구름과� 바다에서� 세례를� 받고� (3)다� 같은� 신령

한� 음식을� 먹으며� (4)다� 같은� 신령한� 음료를� 마셨으니� 이는� 그들을� 따르는� 신령한� 반석으로부터�

마셨으매� 그� 반석은� 곧� 그리스도시라”(고전10:1-4)

� “너희� 각� 사람은� 부모를� 경외하고� 나의� 안식일을� 지키라� 나는� 너희의� 하나님� 여호와이니라”(레

19:3)

� “(9)너희가� 너희의� 땅에서� 곡식을� 거둘� 때에� 너는� 밭� 모퉁이까지� 다� 거두지� 말고� 네� 떨어진� 이

삭도� 줍지� 말며� (10)네� 포도원의� 열매를� 다� 따지� 말며� 네� 포도원에� 떨어진� 열매도� 줍지� 말고� 가

난한� 사람과� 거류민을� 위하여� 버려두라� 나는� 너희의� 하나님� 여호와이니라”(레19:9-10)

� “너는� 네� 이웃을� 억압하지� 말며� 착취하지� 말며� 품꾼의� 삯을� 아침까지� 밤새도록� 네게� 두지� 말

며”(레19:13)

� “수고하고� 무거운� 짐� 진� 자들아� 다� 내게로� 오라� 내가� 너희를� 쉬게� 하리라”(마11:28)


